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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이 지각한 그들 부모의 양육태도와 간호대학생의 아동권리인식, 아동학대인식과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서술적 상관관계 조사 연구이다. 연구의 참여자는 G광역시에 위치한 H 대학교의 연구 참여에 동의한 
간호대학생으로 총 173명이었다. 자료 수집 기간은 2022년 12월 1일부터 12월 31이었다. 수집된 자료는 SPSS 21.0을
이용하여 기술통계, t-test, one-way ANOVA, Scheffé-test,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다. 연
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부모의 양육태도는 경험한 아동학대종류와 아동학대교육여부, 신고의무지식에 따라 유의한 차이
가 있었다. 아동학대인식은 아동학대경험과 경험한 아동학대종류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또한 애정적 양육태도가
아동권리인식에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과보호적 양육태도는 아동학대인식과 아동권리인식에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통해 볼 때, 부모의 양육태도가 간호대학생의 아동학대인식 및 
아동권리인식과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추후에 아동권리인식과 아동학대인식 향상을 위한 중재 프로그램 개발과
애정적인 부모의 양육태도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Abstract  This study was a descriptive survey that investigated the effects of parenting attitudes on the
recognition of child rights and the perception of child abuse among nursing students. The participants 
were 173 nursing college students who agreed to participate in the study at H University in G city. Data
were collected from December 1 to December 31, 2022.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by applying
descriptive statistics, t-tests, one-way ANOVA, Scheffé-test, and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using
the SPSS/WIN 21.0 program. The results of the study revealed a significant difference in parenting 
attitudes according to the type of child abuse experienced, knowledge of child abuse education, and 
awareness of mandatory reporting. A significant difference was obtained in the perception of child abuse
according to the experience and type of child abuse previously encountered by nursing students. In 
addition, the attitude of emotional warmth parenting had a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with the 
recognition of children's rights, whereas the overprotective parenting attitude had a significant negative 
correlation with the recognition of children's rights and the perception of child abuse. The above results
indicate that parenting attitudes are related to the nursing students' recognition of children's rights and
the perception of child abuse. In the future, it is necessary to develop an intervention program to 
improve the recognition of children's rights and perception of child abuse among nursing students, and 
to educate parents on positive parenting attitu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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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모든 아동은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으며 

생존의 권리, 보호의 권리, 발달의 권리, 참여의 권리로 
마땅히 아동으로서 누려야 한다고 1989년 유엔에서 아
동협약을 채택한 이후 전세계 196개국이 현재까지 지키
기로 하고 있다[1]. 국내에서는 2017년 아동학대 처벌법
이 제정되면서 아동학대 아동에 대한 신속한 조치와 학
대행위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었다. 

그러나 최근 아동학대 건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2017년 22,367건으로 2만 건을 넘으면서 2018년 
24,604건이었으며, 2018년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아동
학대 건수보다 많은 36,417건으로 보고되고 있다[2]. 특
히 2020년에는 전세계적으로 유행하였던 Coronavirus 
(COVID-19)로 인하여 학교에 등교하지 않음으로써 가
정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길어져  아동학대 위험이 높아
졌다. 2020년 112에 접수된 가정 내 아동학대 관련 신
고 건수는 총 42,251건이었는데, 이는 2019년보다 약 
2.1% 증가하였다[3].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는 아동과 관련한 업무에 종사하
는 자이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들은 아동학대를 발견하
기 쉽고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들의 신고사례는 아동학대 
사례 판단의 정도가 높다[4]. 따라서 아동학대의 사건 진
상여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직업상 아동학대를 발견한 
가능성이 높고, 학대받은 아동을 발견하고 인지할 직군
에 의해 아동학대 신고접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5]. 아동학대 특례법에서 신고의무자는 의료인을 포함하
여 초, 중등교사, 유치원 교사, 소방구급대원, 아동복지 
담당 공무원, 아이 돌보미 등 총 24개의 직종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간호사는 예방접종, 성장검사, 발달 평가 등
의 업무적 특수성으로 전 연령의 아동과 자주 접촉하게 
되므로 신고의무자의 직종 중 학대를 확인하고 신고하는 
가장 주된 역할을 해야 한다[6]. 그러나 응급 아동학대 
의심사례 및 아동학대 의심사례로 신고된 33,532건 중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는 9,151(27.3%)이었
으며, 이중 의료인·의료기사는 325건(1.0%)으로 낮게 나
타났다[2]. 이는 의료인 자신이 법적으로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이다[7]. 또한, 아
동학대에 대한 인식 및 지식, 관련 준비정도, 신고하는 
방법 및 이용 가능한 자원 활용 방법에 대한 인식 수준이 
낮기 때문이다[8]. 

아동학대 신고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아동권리인식이 강조되고 있다[9]. 아동권리는 아동을 하
나의 인격체로 존중하는 것으로 아동이 자신의 권리를 
알고 누리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누구에게나 차별받지 않
고 살아갈 권리이며 발달에 맞춰 적극적으로 보장받아야 
하는 권리이다[10]. 그러나 성인과 달리 아동은 미성숙한 
상태에서 성장하는 과정 중에 있기에 아동 스스로 권리
의 주체가 되어 권리를 행사하기 어려운 특징이 있으며, 
주변 환경을 조절하는데 역부족이므로 성인의 조력이 필
요하다. 따라서 성인이 아동권리인식을 중요하게 다룰 
경우 아동은 진정한 권리를 존중받을 수 있다[11].

아동학대인식과 아동인권인식에는 다양한 변인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 중 부모가 행하는 양육태도의 
중요성이 계속 보고되고 있다[12]. 부모의 양육태도는 양
육자가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 일반적으로 나타내는 행동
이나 태도로 정의될 수 있다[13]. 한 개인의 사회화 과정 
중 가정환경은 개인의 성격 및 행동적 특성을 형성하는 
결정적 요인이며, 그 중 부모의 양육태도는 가장 중요한 
영향요인이다[14]. 부모가 자녀에 대해 수용적일수록 자
녀는 건강하게 발달하지만, 부모가 자녀에 대해 거부적
인 태도를 보이면 아동은 공격성, 낮은 자존감, 문제 행
동, 정서적 불안, 부정적 세계관 등 여러 가지 심리적, 행
동적 부정을 보인다[15]. 또한 이러한 양육태도는 아동기 
뿐만 아니라 성인이 된 이후의 심리적 적응에까지 영향
을 미쳐, 자신이 받았던 양육경험이 자녀에게 전이되어 
학대나 방임을 받으면서 자랐다면 자신의 자녀를 학대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되고 있다[16].

간호대학생은 졸업 후 임상현장인 병원 뿐만 아니라 
학교와 보건소 등 다양한 환경에서 아동을 가까이 볼 수 
있는 예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이다. 따라서 간호대학생 
역시 아동학대과 아동권리의 체계적인 교육의 대상이어
야 한다. 임상현장에서 아동학대, 아동권리인식에 대한 
의료인의 지식과 실천은 아동권리옹호행동으로 이어져 
아동과 그 가족들에게 치료과정에서의 완전한 참여를 돕
고 회복과정을 더 빠르게 할 수 있다[17]. 또한 간호대학
생들도 미래에는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의 역할을 해야하
며, 어렸을 때 부적절한 부모양육태도 받은 경우 자신도 
모르게 부적절한 부모양육태도를 훈육의 한 형태로 인지
하여 아동학대인식이나 아동권리인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14]. 

이에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아동학대를 신속하게 선
별하고 간호를 제공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의 인식과 아
동의 권리인식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그러나 청소년이나 보육교사들을 대상으로 부모양육



간호대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아동권리인식, 아동학대인식과의 관계

321

태도나 아동학대 인식을 보는 연구들은 있었으나, 아동
학대 신고의무자로서 의료인이 될 간호대학생을 대상으
로 이들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아동권리인식, 아
동학대인식의 관계를 규명하는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웠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양육태도와 간호대학
생의 아동권리인식과 아동학대인식과의 관계를 파악함으
로써 아동권리 인식을 높이며, 아동학대의 민감도와 신
고율을 향상 시킬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
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아

동권리인식, 아동학대인식과의 관계을 파악해보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간호대학생들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 아동
권리인식, 아동학대인식 정도를 파악한다.  

둘째, 일반적 특성에 따른 부모의 양육태도, 아동권리
인식, 아동학대인식 차이를 파악한다. 

셋째, 부모의 양육태도와 간호대학생의 아동권리인식, 
아동학대인식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아

동권리인식, 아동학대인식과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서
술적 상관관계 연구이다.

2.2 연구 대상
본 연구는 2022년 1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G광

역시 소재 간호학과에 재학중인 학생들을 근접 모집단으
로 하여,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연구 참여에 동의 
후 탈락자를 제외한 총 173명의 학생을 최종 연구 대상
자로 선정하였다. 

대상자의 구체적인 선정 기준은 간호학과에 재학하고 
있으며 정신질환 및 내/외과적인 질환으로 치료를 받고 
있지 않으며, 본 연구에 참여하겠다고 동의한 자로 선정
하였다. 

연구 대상자 수는 G*Power 3.1.9 프로그램을 이용하
여 선정한 결과, 효과크기를 중간으로 유의수준을 .05로 
검증력을 .95로 설졍하였을 때 필요한 전체 최소 표본 크

기는 138명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탈락률을 고려하여 연
구 대상 180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불성실한 응답을 제
외한 총 173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2.3 연구 도구
2.3.1 부모의 양육태도
부모의 양육태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Arrindell과 

Engebretsen[18]이 개발한 ‘양육에 대한 나의 기억(스
웨덴어 ‘Egna Minnen Betraffande Uppfostran’)’척
도의 단축형인 EMBU-short 척도를 Jo[19]가 번안한 것
을 사용하였다. 총 23문항으로 애정적 양육 8문항, 거부
적 양육 7문항, 과보호적 양육 8문항으로 3개 하위요인
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거의 드물게’, 1점에서 
‘대부분’ 4점까지, 4 Likert 척도로, 점수의 범위는 1~4
점이다. 

하위요인 중에서 애정차원은 부모가 자녀에게 수용적
이며 자녀와 함께 시간을 자주 보내고 자녀의 기분을 잘 
헤아려 주는 양육태도를 측정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애
정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거부 차원은 자녀에게 냉담
하거나 시하고 자녀의 행동에 대해 체벌을 해는 양육태
도를 측정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거부 수준이 높음을 의
미한다. 그리고 과보호 차원은 자녀를 과도하게 지시하
거나 통제 혹은 제약하고 간섭하면서 의존심을 부추기는 
양육태도를 측정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과보호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Jo[18]의 연구에서 신뢰도는 Cronbach’s 
α=.84 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86 이었다. 

2.3.2 아동권리인식
아동권리인식은 Hart와 Zeinder[20]가 개발한 아동

권리인식 측정도구(Child Rights Recognition Scale, 
CRRS)를 Lee와 Kang[21]이 수정 보완한 도구이다. 각 
문항은 5점 Likert척도이며, ‘전혀 중요하지 않다’ 1점 
에서부터 ‘매우 중요하다’ 5점까지 구성되어 있다. 도구 
개발당시의 신뢰도는 Cronbach’s α=.90 이었고, 본 연
구에서는 Cronbach’s α=.93 이었다. 

2.3.3 아동학대 인식
아동학대 인식은 Jang과 Lee[22]가 개발하고 응급실 

간호사를 대상으로 수정보완한 Kim[23]의 도구를 사용
하였다. 도구는 신체적 학대 11문항, 성적인 학대 6문항, 
정서적 학대 8문항, 방임은 5문항으로 총 30문항으로 구
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예는 1점, 아니오는 0점으로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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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아동학대 인식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개발당시 연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96 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93 이었다. 

2.4 자료 수집 방법
본 연구의 자료수집 기간은 2022년 12월 1일부터 12

월 31일까지였으며, G광역시에 소재한 대학의 간호학과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간
호대학생의 모집은 간호학과 게시판과 카카오톡 오픈채
팅 방을 활용하였다. 관심 있는 대상자가 설문에 참여할 
수 있도록 문건에 네이버폼 설문링크를 제공하였다. 설
문조사는 일반적 특성과 부모양육태도, 아동권리인식, 
아동학대인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설문조사의 소요시
간은 약 10분 내외였다. 

2.5 윤리적 고려
연구 시작 전 연구 대상자의 윤리적 고려를 위하여 일 

대학 생명윤리위원회의 심의 (1041223-202210-HR-15)를 
받은 후 자료 수집을 위하여 연구자가 온라인으로 목적
을 설명하고, 연구 참여에 대한 동의를 받은 후 온라인 
설문을 작성하도록 하였다. 연구대상자에 대한 윤리적 
고려를 위하여 익명과 비밀보장을 약속하였고, 연구대상
자가 원하지 않을 경우 연구에 참여하지 않아도 됨을 공
지하였다. 또한 연구 결과가 연구 목적 이외에는 이용되
지 않음을 설명하였다. 자료 수집 중 설문지 작성에 소요
되는 시간은 약 10분 이었으며, 연구에 참여하는 대상자
에게 소정의 선물을 제공하였다.

2.6 자료 분석 방법
본 연구에 사용된 자료는 SPSS/WIN 21.0 프로그램

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분석을 실시하였다. 간호대학
생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로 분석하였고, 부모
의 양육태도와 아동권리인식, 아동학대인식은 평균과 표
준편차로 분석하였다. 또한 일반적 특성에 따른 부모의 
양육태도와 아동권리인식, 아동학대인식은 t-test, one-way 
ANOVA, 사후 검정은 Scheffé-test를 실시하였다. 부모
의 양육태도, 아동권리인식, 아동학대인식 간의 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으로 분석하였다. 

3. 연구결과

3.1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연구 대상자 173명 중 2학년 83명(48.0%), 3학년 
61명(35.3%), 4학년 15명(8.7%), 1학년 14명(8.1%) 순
이었다. 성별은 여자가 158명(91.3%)으로 남자 15명
(8.7%)보다 많았으며, 종교는 무교가 113명(65.3%)으로 
가장 많았으며, 기독교 44명(25.4%), 천주교 10명
(5.8%), 불교 6명(3.5%) 순이었다. 아동학대경험이 없는 
경우가 137명(79.2%)이었으며, 아동학대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36명(20.8%)이었다. 아동학대경험이 있
는 응답자 중 아동학대 종류에서 방임이 20명(11.6%)로 
가장 높았으며, 정신적 학대 9명(5.2%), 신체적 학대 7명
(4.0%) 순이었다. 아동학대 교육을 받은 적이 있는 응답
자는 142명(82.1%) 이었으며, 받지 못한 응답자는 31명
(17.9%)이었고, 의료인인 간호사가 신고의무자인 것을 
아는 경우는 165명(95.4%)이었고, 모른다고 하는 경우
는 8명(4.6%)이었다.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Grade

Freshmen 14  8.1
Sophomores 83 48.0
Joniors 61 35.2
Seniors 15  8.7

Gender Male 15  8.7
Female 158 91.3

Religion

Buddhism 6  3.5
Christian 44 25.4
Catholic 10  5.8
Not have 113 65.3

Experience of being 
abused

Have 36 20.8
Not have 137 79.2

Type of child abuse 
experienced

Not have 137 79.2
Physical 7  4.0
Emotional 9  5.2
Neglect 20 11.6

Experience of child 
abuse education

Have 142 82.1
Not have 31 17.9

Awareness of 
mandatory reporting

Know 165 95.4
Not know 8  4.6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participants. 
(N=173)

 

3.2 부모의 양육태도와 아동권리인식, 아동학대인식 
    정도

부모의 양육태도중 하위영역인 애정적 양육태도는 평
균 3.15±0.56점 이었으며, 거부적 양육태도는 평균 
1.47±0.47점, 과보호적 양육태도는 2.11±0.57점이었
다(Table 2).  

아동권리인식 평균은 0.82±0.26점이었고, 아동학대
인식정도 평균은 4.70±0.30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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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Parenting attitudes 
Perception child 

abuse
Recognition of 
children rightsEmotional 

warmth Rejection Overprotection

r(p)

Parenting 
attitudes 

Emotional warmth 1
Rejection -.620(<.000) 1

Overprotection -.218(.004) .462(<.000) 1
Perception of child abuse 0.004(.957) -.131(.085) -.277(<.000) 1

Recognition of children rights .161(.035) -.109(.155) -.403(<.000) .147(.053) 1

Table 4. Correlations among parenting attitudes, recognition of children rights and perception child abuse. 
(N=173)

Characteristics Categories
Parenting attitudes Perception 

child abuse
Recognition of 
children rightsEmotional warmth Rejection Overprotection

M±SD t/F(p) M±SD t/F(p) M±SD t/F(p) M±SD t/F(p) M±SD t/F(p)

Grade

Freshmen 25.64±4.22
0.52
(.668)

11.36±3.90
1.00
(.393)

18.29±6.58
1.18
(.320)

0.84±0.26
2.33
(.077)

4.77±0.28
1.33
(.266)

Sophomores 24.86±4.65 10.40±3.17 16.35±4.54 0.77±0.34 4.74±0.27
Joniors 25.41±4.35 10.25±3.50 17.44±3.87 0.88±0.13 4.65±0.35
Seniors 26.27±4.86  9.27±2.22 16.53±4.60 0.87±0.26 4.67±0.27

Gender
Male 25.23±4.44 -0.03

(.979)
 9.53±2.82 0.97

(.331)
16.67±4.34 0.22

(.830)
0.82±0.27 -0.78

(.434)
4.71±0.29 1.11

(.269)Female 25.27±5.38 10.40±3.33 16.93±4.55 0.87±0.17 4.62±0.35

Religion

Buddhism 24.99±4.94
0.49
(.687)

10.41±3.49
0.69
(.560)

16.64±4.70
1.21
(.309)

0.88±0.06
0.14
(.936)

4.73±0.11
2.89
(.057)

Christian 26.67±4.93 11.00±3.90 17.67±4.23 0.83±0.23 4.60±0.33
Catholic 25.45±3.54  9.82±2.69 16.93±4.42 0.81±0.10 4.62±0.22
Not have 26.20±3.08 11.20±3.08 19.40±2.17 0.81±0.29 4.75±0.29

Experience of being 
abused

Have 25.39±4.63 0.85
(.396)

10.13±3.34 -1.51
(.134)

16.72±4.48 -1.05
(.296)

0.69±0.40 3.52
(.001)

4.75±0.24 -0.94
(.349)Not have 24.67±4.05 11.06±3.00 17.61±4.69 0.86±0.20 4.69±0.31

Type of child abuse 
experienced

Not havea 25.39±4.63

0.34
(.800)

10.13±3.34

3.98
(.009)
c>a,d

16.72±4.48

3.26
(.023)
c>a,d

0.86±0.20
8.82

(<.000)
a>c

a,d>b

4.69±0.31

10.45
(.374)

Physicalb 24.43±4.58 10.57±3.31 17.00±1.63 0.49±0.44 4.82±0.13

Emotionalc 24.22±0.44 13.89±3.33 21.33±6.61 0.54±0.51 4.62±0.37

Neglectd 24.60±4.82  9.95±1.82 16.15±3.51 0.82±0.29 4.78±0.17

Experience of child 
abuse education

Have 25.69±4.44 -2.89
(.004)

10.02±3.23 2.64
(.009)

16.42±4.05 3.14
(.002)

0.81±0.29 0.96
(.337)

4.71±0.30 -0.92
(.361)Not have 23.16±4.35 11.71±3.23 19.16±5.81 0.86±0.11 4.66±0.29

Awareness of 
mandatory reporting

Know 21.75±1.39 -2.26
(.025)

11.75±3.73 1.26
(.210)

17.38±8.80 0.30
(.766)

0.82±0.27 0.51
(.610)

4.70±0.30 1.06
(.292)Not know 25.41±4.55 10.25±3.26 16.88±4.26 0.87±0.14 4.81±0.16

Table 3. Difference of parenting attitudes, recognition of children rights and perception child abuse to 
General Characteristics.                                                                     (N=173)

Variables Range Min

Parenting 
attitudes 

Emotional warmth 1-4 3.15±0.56

Rejection 1-4 1.47±0.47

Overprotection 1-4 2.11±0.57

Perception child abuse 1-5 4.70±0.30

Recognition of children rights 0-1 0.82±0.26

Table 2. The descriptive values of parenting attitudes, 
recognition of children rights and perception
child abuse.                             (N=173)

3.3 일반적 특성에 따른 부모의 양육태도와 아동권
    리인식, 아동학대인식의 차이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부모의 양육태도와 아동
권리인식, 아동학대인식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아동학대 경험이 없는 경우 0.86±0.20점으로 아동학
대 경험이 있는 경우 0.69±0.20점보다 아동학대인식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거부적 양육태도와 과보호적 양육
태도에서 정서적 학대가 방임과 학대를 경험하지 않은 
대상자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는데, 정신적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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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 방임보다 거부 양육태도에서 13.89±3.33점, 과보
호 양육태도에서 21.33±6.61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방
임을 경험한 경우 아동학대 인식이 0.82±0.29점으로 신
체적 학대를 경험한 경우 0.49±0.44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애정적 양육태도가 25.69±4.44점, 거부적 양육태도 
11.71±3.23점, 과보호적 양육태도 19.16±5.81점으로 
아동학대교육을 받은 경우에 받지 않은 경우보다 통계적
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또한 애정적 양육태도가 
의료인의 신고의무를 모르는 경우가 25.41±4.55점으로 
의료인의 신고의무를 아는 경우 21.75±1.39점보다 더 
높았다. 

3.4 부모의 양육태도와 아동권리인식, 아동학대인식
   의 관계

부모의 양육태도와 아동권리인식, 아동학대인식의 관
계는 Table 4와 같다. 부모의 양육태도 중 하위영역인 
애정 양육태도는 거부적 양육태도(r=-.620, p<.001), 과
보호적 양육태도(r=-.218, p=.004)와 통계적으로 유의
한 음의 상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아동권리인식
(r=.161, p=.035)과는 통계적으로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
났다. 거부적 양육태도는 과보호 양육태도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r=.462, p<.001)있는 것으로 나타
났으며, 과보호적 양육태도는 아동학대인식(r=-.277, 
p<.001)과 아동권리인식(r=-.403, p<.001)에서 통계적
으로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 논의

본 연구는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인 의료인이 될 간호
대학생들에게 그들 부모의 양육태도와 아동권리인식, 아
동학대인식와의 관계를 확인함으로써 아동학대 인식을 
개선하고 아동학대교육프로그램 수집의 기초자료를 마련
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었다. 

본 연구 대상자들의 아동권리인식은 4.70±0.30점으
로 전체적으로 높게 나타났는데 예비유아교사가 될 유아
교육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24] 4.49±0.35
점보다도 더 높게 나타났다. 또한 아동학대인식은 도구
가 달라 직접 비교는 어렵지만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25]에서 5점 만점에 평균 3.16±1.00으로 평균보
다 높게 나왔으며, 사회복지 전공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7점 만점에 평균 5.51±0.92점으로 중간 점수 

이상으로 나온 선행연구결과[26]와 유사하게 본 연구에
서도 1점 만점에 0.82±0.26점으로 중간 점수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최근 대중매체를 통하여 다양한 사례와 
유형의 아동학대 사건들이 계속 보도되고 있으며 그 결
과 아동학대와 아동권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향상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27]. 또한 간호학 교육과정에 아동학
대와 아동권리에 관련된 학습목표에 따른 학습으로 대체
적으로 높게 나타난 것으로 사료된다[28]. 최근 의료인을 
대상으로 한 아동학생인식 조사 연구는 찾기 어려워 추
후 다양한 직종의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들을 비교 분석할 
연구가 필요할 것이라 생각된다. 

아동권리인식은 5점 만점에 4.70±0.30점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유아교육과 학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29] 결과 4.00±0.39점보다 높게 나타났고, 보
육교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30] 4.42±0.38점보다
도 높게 나타났다. 이는 아동권리인식에는 성별이나 연
령, 아동학대교육이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결과[25]가 있
어 다양한 직종, 성별, 연령, 아동학대교육 시간에 따른 
추가적인 연구가 더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부모의 양육태도에서는 애정적 양
육태도일수록 아동학대 교육을 받았다고 하였으며, 간호
사가 아동학대 신고 의무가 있다고 하였는데, 수용적이
고 긍정적인 양육태도를 경험할수록 아동학대 인식이 높
음을 보여주는 결과로 보여진다[31]. 경험한 아동학대에
서 거부적 양육태도와 과보호 양육태도에서 정신적 학대
가 다른 학대보다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거부적 양육태
도는 자녀에게 냉담하고 무시하는 경우, 과보호적 양육
태도는 자녀를 과도하게 지시하거나 통제하는 경우 높게 
나타나기 때문에 아동의 정서적·정신적 측면에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아동학대인식은 아동
학대 경험이 없는 경우가 아동학대를 경험한 경우보다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결
과[32]와 일치하였는데, 이는 지속적인 아동학대 경험이 
아동학대에 대한 민감성을 저해시킬 수 있다는 결과[31]
와 유사한 결과이다. 특히 경험한 아동학대의 종류에서 
방임이 신체적 학대보다 매우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신
체적 학대가 방임보다 높게 나타났다는 아동학대 주요통
계결과[3]와 상반되는 결과이다. 이는 예비의료인이 될 
간호학과 전공 특성상 아동학대 중 잘 드러나지 않는 방
임의 민감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
서 아동학대교육 시 방임에 대한 내용 구체적인 사례나 
형태를 통한 아동학대교육 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애정적 양육태도는 거부적 양육태도,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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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 양육태도와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거부
적 양육태도와 과보호적 양육태도는 유의한 정적 상관관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애정적 양육태도는 긍
적적이고 수용적인 태도에 가까우며, 거부적 양육태도는 
과보호적 양육태도는 부정적이고 통제적인 태도에 가까
워 나온 결과로 보여진다. 또한 애정적 양육태도는 아동
권리인식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고, 과보호적 양육태
도는 아동권리인식과 유의한 부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
로 나타났는데, 이는 수용적인 양육태도를 경험할수록 아
동권리에 대해 높게 인식하고, 양육태도 중 거부적 측면
을 많이 경험한 학생들은 아동권리인식이 낮다는 연구결
과[33], 부모의 영유아권리 인식이 높을수록 영유아에게 
수용적이고 따뜻하며, 자율성을 인정한다는 연구결과[34]
와 유사한 결과이다. 이에 부모의 양육태도는 아동권리인
식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과보
호적 양육태도와 아동학대인식은 부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과보호적 양육태도가 높을수록 아동학대 
인식이 낮은 것으로 볼 수 있었다. 이는 과보호적 양육태
도는 학대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35]와 부
분적으로 일치하며, 부모가 자녀에게 과도한 기대나 간섭
을 하는 경우 아동학대가 증가할 수 있다는 선행연구 결
과[36]와 비슷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과보호적 양육
태도가 아동을 위한 양육태도가 아니며, 지나친 집착과 
통제로 인하여 오히려 아동학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인식
이 부족하므로 이에 대한 부모 교육이 필요할 것이다. 또
한 자녀를 소유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모습을 
그대로 받아 들이는 양육태도가 필요할 것이다. 

특히 부모의 양육태도는 자녀의 다양한 심리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아동학대 인식에도 영향을 미친다[36]. 따
라서 아동학대인식, 아동권리인식 개선을 위해서는 부모
의 수용적이고 긍적적인 양육태도가 필요함을 인지하고, 
미래의 부모가 될 간호대학생들에게도 아동학대인식, 아
동권리인식 교육 뿐만 아니라 긍적적인 양육태도와 관련
된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추후 다양한 직종의 신고의무자를 대상으로 부모
의 양육태도와 아동학대인식, 아동권리인식의 관계를 좀 
더 구체적으로 확인해봄으로써 본 연구 결과를 확장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미래의 신고의무자가 될 간호대학생 부

모의 양육태도에 따른 아동학대인식, 아동권리인식 정도
를 살펴보고, 이들이 경험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아동학
대인식, 아동권리인식과의 관계를 확인해보고자 시도되
었다. 본 연구를 위해 G광역시의 H대학교 간호대학생들
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연구결과 간호대학생 부모의 양육태도 유형에 따라 아
동학대인식, 아동권리인식에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기존 연구들은 아동학대인식이나 아동권리인식
의 수준을 연구하는 수준에 머물렀으나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양육태도에 따른 아동학대인식, 아동권리인식을 
관련성을 보았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생각된
다. 그러나 일개 대학의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제한
점이 있어 추후 대상자 확대에 따른 반복연구가 필요하
며, 시대에 따른 환경적 변화나 직종에 따른 추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신고의무자가 될 관련 전공 
대학생들에게 표준화된 내용의 체계적인 아동학대인식과 
아동권리인식 강화 프로그램이 필요하며, 자녀에 대한 
자율성을 지지하고 애정적 양육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긍적적인 부모의 양육태도에 대한 교육도 함께 진행되어
야 할 것이라 생각된다. 또한 아동학대가 더 이상 개인이
나 개별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는 인식 개선과 함께 현장
성 있는 제도 개편과 정책 시행등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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